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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교섭,현대제철이책임져라!
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9일 조합원 상경투쟁

 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014년 투쟁출정식 모습 (3월27일,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)

분할합병으로 인한 고용불안, 노조분열파괴 획책하는 현대제철 규탄! 광주전남 노동자 결의대회

4월 9일(수) 오후 2시 현대차그룹 사옥 앞

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(지회장 구희

수, 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)는 

지난 4일부터 양재동 본사 앞 상경투

쟁, 1인 시위 등으로 원청인 현대제철

에 ‘하청업체의 집단교섭 불참’의 책

임을 묻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.

작년 말 현대차그룹은 현대하이스

코의 냉연강판 부문을 떼어 현대제철

에 합병시켰다. 그 결과 순천공장의 

냉연강판 공정 관련 하청업체들은 현

대하이스코 대신 현대제철과 하도급 

계약을 맺었다. 그런데 기존 노동조합

과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맺어

온 9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현대하이

스코에 남았다.

이 업체는 작년 바뀐 DMI라는 사

업자인데, 지금까지 기존 관행을 깨고 

단체협약 승계, 고용 승계, 노조 인정

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다. 

또한 여러 차례 집단교섭 상견례를 요

청했으나 모두 불참했다.

DMI는 자기 원청이 현대하이스코이

므로, 현대제철로 원청이 바뀐 다른 8

개 업체와는 달리 개별교섭을 해야 한

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.

그동안 현대하이스코든 현대제철이

든 원청들은 불법파견 의혹을 피하기 

위해 하청업체가 자신과 무관한 업체

라고 주장해왔다. 이러한 사측 주장에 

따르자면 하청업체는 독립 사업자이므

로,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동

조건은 ‘기존처럼 하청업체가 직접 결

정하면 되는 문제’일 뿐이다. 원청을 

핑계로 집단교섭 틀을 바꿔야 할 이유

는 전혀 없다.

또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금

까지 맺어온 단체협약은 투쟁으로 쟁

취한 원청과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.

지회는 2005년 노동조합 설립을 이

유로 120명이 해고되자 목숨을 건 투

쟁과 지역 연대를 통해 2007년 하청

업체 집단교섭과 단체협약, 그리고 원

청인 현대하이스코의 별도합의서까지 

쟁취했다. 이 별도합의서에는 “사내 

협력회사 폐업 및 계약해지 시 보증과 

지원”, “고용승계 및 단협승계” 등 원

청의 적극적 책임이 나와 있다. 이는 

기존 원청인 현대하이스코가 현대제철

로 분할합병되더라도 두 업체가 마땅

히 승계해야 할 합의사항이자 사회적 

약속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집

단교섭 요구를 계속 묵살하는 것은 

원청인 현대제철, 정몽구 회장과 현대

차그룹이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

지 않기 때문이다. 오히려 비정규직지

회를 이번 분할합병을 계기로 분열시

켜보려는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보인

다.

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답

할 수밖에 없다. 현대제철은 집단교섭

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나서야 

한다.


